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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시 배포 2026. 5. 21.(목) 15:00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구조와 우선 손실 부담(후순위 출자)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2026년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6,000억원의 자금을 모집할 계획으로, 5월22일(금) 상품이 출시

되어 6월11일(목)까지 3주간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자금을 모아 공모펀드(3개)를 조성하고, 공모펀드가 

다시 여러 자펀드(10개)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총결성액은 
①국민투자금 6,000억원**(선순위), ②후순위 출자분인 재정 1,200억원(국민투자금 

대비 20%) 및 ③투자운용을 담당하는 10개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투자액(후순위)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이루어집니다.

   * 공모펀드 3개사(삼성, 미래에셋, KB자산운용)가 자펀드 10개를 동일한 비중으로 편입

  ** 공모운용사(3개사)의 책임운용을 위한 자기재산 투자(시딩투자)분 총 6억원 포함

     (모집액이 미달될 경우 첨단전략산업기금이 300억원 한도 내에서 출자할 예정)

 이렇게 합산된 총금액(7,200억원+자펀드시딩투자액)이 10개 자펀드별로 나누어서 

운용되고, 각 자펀드별로 배분된 후순위 출자분(재정+자펀드시딩투자액)은 

해당 자펀드 손실 발생 시 국민투자금에 우선하여 손실을 부담합니다.

【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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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자펀드 단위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①재정은 국민투자금(선순위) 대비 20% 만큼 후순위로 출자하므로, 개별 

자펀드 총규모(국민투자금+재정+자펀드시딩투자액) 대비 재정의 손실 우선

부담 비율은 20%보다 낮으며,

 ②전체 후순위 출자분(재정+자펀드시딩투자액)의 손실 우선부담 비율은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투자 비율(1~5%)에 따라 자펀드별로 상이(17.5~20.8%)합니다.

 펀드 만기시에는 10개 자펀드의 최종 손익(자펀드별 후순위 출자분의 손실 우선 

부담 이후)을 합산하여 산출된 단일의 수익률*로 투자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다만, 펀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과 비용 회계처리 시점 등으로 인해 공모펀드 

3개사간 수익률에 소폭 차이 발생 가능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국민지역참여지원과

책임자 과  장 나혜영 (02-2224-2070)

담당자
사무관 최지은 (02-2224-2071)

사무관 박찬혁 (02-2224-2072)

※ (예) 자펀드 규모가 1,212억원인 경우(국민투자금 1,000억원 + 재정 200억원 + 자펀드 

운용사 시딩투자액 12억(1%)) 해당 자펀드에서 손실 발생시,

 - ① 재정은 국민투자금 1,000억원의 20%인 200억원에 대해 손실을 우선 부담(재정이 

해당 자펀드 총규모(1,212억원)의 20%인 약 242억원까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것은 아님)

 - ②자펀드 운용사 시딩투자액도 동일한 구조로 재정과 함께 손실을 우선 부담


